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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행 27:42-43) 

 

그들은 유라굴로를 이겨내야만 하였다. 유라굴로는 동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이다. 항해의 

조도권을 잡고자 이물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돌려 닻을 내려 놓으려 하였으나 너무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생기는 모래톱을 피하고자하는 노력도 허사가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     

 

 

육지에 가까이 다가 감     

14 일을 대격량의 혼돈 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바람이 부는대로 풍랑이 

밀어내는대로 이리 저리 쫒겨 다녔다. 먹구름과 거센 파도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었으나 육지가 

가까워옴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하고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깊이가 열다섯 길이가 된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진전하다가 암초에 걸리는 것을 

막고자 고물에 닻 넷을 내리고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항해전문가에게 조언       

배가 육지에 근접한 것을 파악한 사공들은 적절한 시기에 자신들만이라도 배에서 도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거루(비상보트)를 바다에 내려 놓았다. 이를 본 바울은 그들이 

거루를 타고 육지로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다.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작은 배가 큰 

파도에 휩쓸리면 바위에 부딪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무리한 일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부장과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루줄을 끊어버렸다. 바울의 조심성과 신중성은 여행동반자 뿐 아니라 또한 

선원들의 생명도 구하였다.  

 

마지막을 주님의 손에 

이제 날이 밝아옴을 느끼면서 표류할 경우를 대비하게 하였다. 14 일동안을 허기진 상황에서 지낸 

상태에서 육지로 헤엄쳐 나가려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음식을 권하였다. 음식을 

권하면서 이 음식섭취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그 음식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사하고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 곳에 있던 276 인이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었다. 그들 모두는 배부르게 먹고 나머지 모든 곡물을 바다에 버렸다. 



바울이 축사를 하고 먼저 자신이 음식을 취하고 남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마치 성찬을 

행하는 것을 연상하게 한다. 이 성찬과 같은 행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곳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바울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날이 밝아지면서 항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닻줄을 끊어 배가 멈추지 않게 하고 심한 

퐁랑으로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매 놓았던 키를 풀어 최대한 항만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러 배가 진전하지 못하고 부서져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군사들은 죄수들이 바다로 뛰어들면 그들로부터 

도망쳐 그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백부장은 죄인의 한 

사람인 바울을 살리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다. 모든 사람이 헤엄을 치거나 널 조각을 

의지하여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         

 

생각해 보기 

바울과 일행은 폭풍과 거센 파도의 격랑 중에서 무사히 헤어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며 예견된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하며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본 백부장은 그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를 살리기 위한 일이 다른 사람도 함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육신적인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구원얻는 것은 더 

중요하다. 우리도 이웃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오늘도 우리는 폭풍과 심한 파도에 

휩쓸리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alvation through Paul 

 

 

The soldiers planned to kill the prisoners to prevent any of them from swimming away and escaping. 

But the centurion wanted to spare Paul's life and kept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plan.  

He ordered those who could swim to jump overboard first and get to land. (Acts 27:42-43) 

 

During Paul’s voyage, the crew had to overcome the storm of Euragulo, which was a powerful storm with 

winds blowing from the northeast. However, in order to take control of the voyage, they turned the bow 

towards the storm and dropped the anchor. They were unsuccessful in this tactic because the winds and 

waves were way too strong for the boat to be controlled. The storm caused the boat to crash into a sandbar 

and the crew was overwhelmed with terror and fear. They suddenly realized the power of mother nature 

and how human power can only do so much. 

 

Getting close to land 

For 14 days, the crew and the boat suffered major damages and uncertainty from the powerful storm. 

They were unable to do anything about controlling the direction of the boat or destination. The dark 

clouds and strong waves made it impossible for the crew to see one inch in any direction, and had no idea 

if or when land would approach. The sailors began to measure the depth of the water, and eventually 

found a depth of fifteen lengths, which they thought would be best to drop four anchors in the stern and 

wait for the coming dawn to properly assess their situation before facing more challenges. 

 

Advice to a sailing expert 

Some of the sailors decided to take an emergency boat into the sea in hopes to reach land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rest of the crew. However, Paul witnessed this and persuaded them to stay on the main 

boat to avoid further danger and possible loss of life from the powerful storm. Paul convinced and 

reassured the crew that God made a promise to them before the voyage that there would be no damage to 

their lives, and there was no need to try anything unreasonable. The sailors decided to listen to Paul and 

didn’t take the emergency boat to search for land. As a result, Paul’s vigilance and prudence saved the 

lives of the entire crew. 

 

The end in the hands of the Lord 

Once dawn came, the crew prepared for drifting. After 14 days of hunger and starvation, everyone was 

weak with little to no energy. The crew was encouraged to eat because they needed the strength to swim 

to land once the opportunity arose. Before eating the food that was leftover, Paul held the food in his 

hand, gave thanks to God, and began to eat first. Paul blessed the food and distributed it to the rest of the 

crew, which was reminiscent of performing the sacrament that Jesus did. All 276 crew members followed 

and ate the food in peace. Everyone ate their fill and tossed the rest of the remaining grain into the sea. 

Through this sacrament-like action, it shows us that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to save life is 

apparent. Every crew member on the boat were people that God gave to Paul to lead. Paul was entrusted 

by the Lord to do his best to bring everyone to salvation. 

 

It is God's will to save 

The time and opportunity finally came when it was possible to enter into the harbor. The anchor line was 

cut to prevent the ship from stopping and the rudder tied to it was released to head towards the port to 

prevent the boat from severe flooding. Two huge waves came together and severely damaged the ship, 

causing all crew members to jump ship and swim to land. During this moment, the crew feared that the 

prisoners who were onboard the ship would flee from their imprisonment, including Paul. Everyone 

found a floating piece of wood from the damaged ship to stay afloat until they eventually reached land. 

 

Think about 



Paul and the entire crew survived the dangerous storm and voyage. But this was God’s plan from the 

beginning. The centurion was a wise man and important figure in this voyage because he showed 

goodwill towards Paul, who was a prisoner, and carefully observed Paul’s moves and accompanied him 

from Jerusalem. Being saved physically is important, but being saved spiritually is even more important. 

We, too, are commanded by God to save our neighbors. Even today, we are swept away by storms and 

severe waves, but even in the midst of it, the work of salvation to save people will have to be done 

together. 


